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넉넉한실내공간과500㎞가넘는1회

충전 주행가능거리 등 동급 대비 전기

차최강의경쟁력을갖췄다.이는최근

기아가EV6, EV9에 이어 세 번째로 내

놓은전기차EV3를시승한소감이다.

이차를타기전외관을본첫인상은

세련된 디자인에 주위의 이목을 집중

시키기에 충분한 소형 전기차라는 점

이다. 이날 시승한 차량의 트림은 19인

치타이어를장착한‘롱레인지GT-Lin

e’풀옵션모델이다.

이모델은 2WD빌트인캠2,드라이브

와이즈, 12인치 HUD, 모니터링, 프리

미엄 스피커,와이드 선루프, 프로스트

블루차콜&화이트등각종부대장치로

구성돼있다.

시승행사 코스는 기아 오토랜드광주

정문에서무안톱머리해변으로거리는

편도 60㎞, 왕복 120㎞로이뤄졌다.시승

시간은편도45분,왕복90분이소요됐다.

500㎞ 가량 충전된 상태에서 출발했

지만더운날씨영향으로차량내부에

어컨을 충분히 켠 상태에도 넉넉한 전

기용량때문에주행걱정이없었다.또

1,2열 공간은 전기차의 장점을 충분히

살려 좁지 않았다.

노면 소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

치하면서 실내 정숙성도 유독 돋보였

다.이로인해부드러운드라이빙과함

께만족도가더욱높아졌다.

생성형 AI(인공지능)를 접목한 ‘기

아 AI 어시스턴트’도 눈길을 끌었다.

버튼 터치없이 음성으로 원하는 정보

를쉽게얻을수있었다.

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면서

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. E

V3에는 81.4㎾h(스탠다드 모델 58.3㎾

h) 용량의 NCM(니켈·코발트·망간)

배터리가탑재됐다.

현대자동차그룹최초로EV3에적용

된 ‘아이페달 3.0’ 기능은가속페달조

작만으로가속,감속,정차가가능하도

록설계됐다.가속페달을밟으면차가

속도를 내고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

속도를줄이며멈출수있다.

메쉬소재로만들어진헤드레스트는

푹신하게 머리를 받쳐주면서 장거리

운전에도안락함을선사했다.

EV3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

나이티드(Opposites United)에 기반

해 역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

을갖췄다.

기아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

이팅과 수직으로 배치한 스몰큐브 프

로젝션 LED헤드램프로 형상화한 ‘타

이거페이스(Tiger Face)’로당당하고

강건한 전면부 이미지를 구현했으며

측면부 1열 ‘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’ 2

열 ‘히든 타입 도어 핸들’로 디자인 일

체감을높였다.

EV3의판매가격은전기차세제혜택

적용 전 기준 스탠다드 모델 ▲에어 4

천208만원 ▲어스 4천571만원 ▲GT라

인4천666만원,롱레인지모델▲에어4

천650만원 ▲어스 5천13만원 ▲GT 라

인5천108만원이다.

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

재완료 후세제혜택 적용기준 EV3의

판매가격을스탠다드모델3천995만원

부터, 롱레인지 모델 4천415만원부터

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정부

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고객

들이스탠다드모델은3천만원초중반,

롱레인지 모델은 3천만원 중후반에 구

매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.

기아국내사업본부장정원정부사장

은 “차급을뛰어넘는상품성과합리적

인가격을갖춘EV3의국내계약을시

작하며 고객이 다양한 접점에서 EV3

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

지속적으로시행할예정”이라며“그동

안 전기차 구매를 주저한 고객이 망설

임 없이 EV3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

다”고밝혔다. /임채만기자

넉넉한실내공간·주행거리 븮동급최강븯

기아가최근전기차대중화를이끌EV3를출시했다. 3-4

천만원대의가성비를앞세워소형전기차시장의판도를

바꿀 것으로 기대된다. 사진은 무안 톱머리 해변 일원에

서촬영한기아EV3외·내부모습. <기아제공>

기아오토랜드광주-무안톱머리해변왕복120㎞주행

500㎞넘는주행거리충전걱정없이장거리가능장점

노면소음최소화정숙성돋보여…AI어시스턴트눈길

●기아전기차EV3시승기

현대자동차가 2024 WRC 그리스 랠

리에서올해네번째우승컵을들어올

리며 시즌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

이어갔다.

현대차는 지난 5일부터 8일(현지시

간)까지 그리스 라미아(Lamia)에서

열린‘2024WRC(World RallyChampio

nship)’ 시즌 10라운드에서 현대차 월

드랠리팀 참가선수 전원이 1, 2, 3위를

석권하는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고

9일 밝혔다.

그리스 랠리의 정식 명칭은 ‘아크로

폴리스 랠리 그리스(WRC EKO Acro

polis Rally Greece)’로 험난한 비포장

노면과고온기후로인해WRC랠리코

스중가장어려운지역의하나로꼽힌

다. 총 305.3km의 거친 주행 코스에 제

조사와 선수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

처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다.

이번경기에티에리누빌(Thierry N

euville)과 다니 소르도(Dani Sordo),

오트 타낙(Ott Tanak) 등 3명의 선수

가현대월드랠리팀 ‘i20NRally1하이

브리드’경주차로출전했다.

현대차월드랠리팀이이번랠리에서

전체 포디움을 석권하는 최고의 성적

을 거둔 배경에는 아크로폴리스 랠리

의더운기후와비포장노면에맞춰‘i20

NRally1하이브리드’경주차의컨디션

을최상으로이끌어낸점이주효했다.

다른 팀들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들

이 기술적인 신뢰성 및 내구성 문제가

있었던반면현대팀의 ‘i20NRally1하

이브리드’ 차량들은 이러한 큰 문제없

이주행을완료할수있어포디움을독

식하는결과를이뤄낼수있었다.

현대팀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

에서의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팀 동료

2위다니소르도와1분이상의차이로1

위를 차지하며 현대 월드랠리팀에 시

즌네번째우승컵을선사했다.

현대팀의다니소르도,오트타낙역

시 초반 이슈는 있었지만 이후 안정적

인 주행을 바탕으로 2위, 3위에 이름을

올리며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.

티에리 누빌은 드라이버 부문에서

총24점을획득해드라이버순위1위를

계속 유지했으며, 현대 월드랠리팀 역

시소속선수들의고른활약으로총 50

점을 획득해 제조사 부문 1위 자리를

유지했다.

현대차 관계자는 “2024년 WRC 시즌

네 번째 우승을 달성해 매우 기쁘게 생

각한다”며 “하반기 경기도 N브랜드와

모터스포츠팬들에게좋은모습보여줄

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”고밝혔다.

한편 WRC는 국제자동차연맹 FIA

(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’Auto

mobile)가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급 모

터스포츠 대회로, 포장도로에서부터

비포장도로, 눈길까지 각양각색의 환

경에서 펼쳐지는 연간 경기결과를 토

대로 제조사 및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

이결정된다.

2024 WRC는 총 13라운드로 구성돼

있으며 11라운드는 9월26일부터 29일

(현지시간)까지칠레에서개최될예정

이다. /임채만기자

현대차월드랠리팀

2024WRC그리스랠리석권
10라운드 1·2·3위휩쓸어…i20경주차뛰어난성능입증

현대차는지난5일부터8일(현지시간)까지그리스라미아(Lamia)에서열린‘2024WRC(World Rall

y Championship)’ 시즌 10라운드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참가선수 전원이 1, 2, 3위를 석권하는

트리플포디움을달성했다.사진은2024WRC그리스랠리우승을기념하는현대월드랠리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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